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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ign a Content-based Korean Class model using Flipped learning 

for foreign students. The class model that presents on this paper will lead the language learning 

through content learning, also it will be enable the student more active and to have an initiative in 

the class. Prior to designing a Content–based Korean Class model using Flipped learning, the 

concepts and educational significance and characteristics of flip learning were reviewed through 

previous studies. Then, It emphasizes the necessity of teaching method adapting Flipped learning to 

Content–based teaching method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It also suggests standards and 

principles of composition in Contents–based teaching method using Flipped learning. After designing 

the instructional model based on the suggested standards and principles, it presents a course of 

instruction about how learning methods, contents and activities should be done step by step. The 

Content–based Korean class model using the Flipped learning will be an alternative approach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eacher–centered teaching methods and lecture–teaching methods which 

are the dominant of present classroom environment.

▸Keyword: Flipped learning, Instruction model, Foreign student, Content-based education, Korean Language

education

I. Introduction

지식정보사회화가 되면서 일방향적인 교육 방법을 탈피하기 

위한 패러다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 정보 통신 테크놀로지의 

도움을 받은 디지털 세대인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유

도하는 플립러닝이 대두되고 있다. 플립러닝은 학생들이 교과 

내용을 교실 밖에서 온라인을 통해 미리 학습하고, 실제 교실 

수업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심화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는 수업 

방식이다. 이는 기존 전통적인 수업 방식에서 제한된 시간 동안 

다량의 지식을 학습하기 위해 교수자가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

고 학습자들은 수동적으로 지식을 수용하게 되어 학생들의 연

습 활동이나 심화된 학습에 할애되는 시간이 적다는 단점을 보

완해 준다. 이와 같은 점에서 플립러닝은 언어 수업에서 학습자

들의 실제적인 연습 활동이나 응용 활동이 적극 요구된다는 점

에서 적용될 가치가 있다. 

이러한 교육적 가치로 인하여 플립러닝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왔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플립러닝의 중요성과 개념 및 교육적 의

의에 대한 전반적인 요소에 대해 고찰한 이종연, 박상훈, 강혜

진, 박성열(2014), 플럽러닝을 활용한 수업모형 설계를 한 임지

영(2015), 플립러닝 효과에 대한 검증 연구인 김민경, 신창원

(2016)의 연구가 있었으며, 플립러닝 적용 사례 연구로는 정동

섭(2015) 연구가 있었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에서는 플립러닝

을 활용하여 대학 글쓰기 교육의 모형을 개발하여 수업에 적용

한 사례 연구인 엄성원(2016), 이경애(2017)가 있다[1-6]. 

먼저 교육공학 논문인 이종연, 박상훈, 강혜진, 박성열

(2014) 에서는 최근 교육현장에서 강의 중심 수업방식에서 벗

어나 학습자 개개인의 수준과 적성을 고려한 교수법의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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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언급하며 한국의 교육 현장에서 플립러닝의 개념과 교육적 

의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에 대해 고찰하면서 플립러닝에 대한 교사의 이해 

및 수업에서의 실행을 높이기 위한 연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

였다[1].

임지영(2015)에서는 교수자의 강의식 수업이 학습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중국

어 어법 수업의 수업모형과 지도안을 설계하였는데 실제 수업

을 통한 실험연구가 아닌 방안에 대한 모형을 제시하는 데 그

쳤다[2].

김민경, 신창원(2016)에서는 영어교육에서의 연구로 플립러

닝을 거꾸로 교실수업이라고 칭하며 중학교 영어 학습자의 학

업성취도와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대상자

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거꾸로 교실 집단과 비교집단으로 나누

어 수업의 효과성을 보았는데 거꾸로 수업이 학업성취도에는 

효과성이 없었으나 영어읽기의 대화에서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의적 영역인 흥미도, 목적의식, 성취동기 등

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는 것을 밝혔다[3]. 

정동섭(2015)에서는 교양 스페인어 수업의 플립드 러닝

(Flipped Learning) 수업 모형 제안하였는데 언어 수업에서 교

실 수업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며 스페인어 수업에서 플립러닝 

수업 모형을 개발하였다. 수업모형 개발 시 Hamdan, 

McKnight, McKnight & Arfstrom이 언급한 플립러닝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ADDIE 모형을 참고로 하여 수업모형을 개

발하였으며, 개발 후 실제 수업에서 적용한 결과 학습자의 수업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4].

다음으로 한국어 교육에서의 플립러닝 연구를 살펴보면 글

쓰기 수업에서 적용한 사례가 다수였다. 

먼저 엄성원(2016)에서는 플립러닝의 개념과 수업 방식을 

살펴 본 후 대학 글쓰기 수업에서 구체적인 수업 모형을 모색

하였다. 그 결과 수업 진행에서 계획성과 효율성 도모, 학습자

의 능동적 참여를 비롯하여 사고와 소통의 폭을 확장 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외 플립러닝의 문제점으로는 주입

식 교육 방식에 적응된 학습자의 플립러닝 수업 방식에 대한 

수용과 선호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역효과에 대한 부분도 

우려하였다[5]. 

마지막으로 이경애(2017)에서는 플립러닝을 적용하여 외국

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글쓰기 수업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글쓰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

석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글쓰기 고급 과정 반의 외국인 유학생

이었으며 플립러닝을 적용한 반과 적용하지 않은 반으로 나누

어 4주간 실험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의 학습 성취도는 유의미

한 차이를 보였으며 플립러닝을 적용한 반이 글쓰기 능력이 더

욱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플립러닝을 적용하지 않은 

반에 비하여 명확하고 논리적인 글을 구성하는 능력이 더욱 뛰

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 결과도 높게 나타났다. 이를 바

탕으로 유학생의 적극적 수업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

을 확인하였다[6].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플립러닝이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연구가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한국어 교육에서

도 수업 모형 제시와 적용 사례까지 연구된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다만 플립러닝이 대학 수업의 교과목에 적용되기 이전에 

유학생들의 실제적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교수법과 함께 

접목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국내 대학교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대학 강의 시간 동안 언어 학습은 물론 전공이나 교

양 지식 학습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는 내용중심 

교수법으로 제안되는데, 언어적 요소는 내용 이해에 집중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실제적 맥락 안에서 노출되며, 학습자들은 자

유롭게 토론,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등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언어의 구성 요소가 자연스럽게 학습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내용중심 교수법은 유학생들마다 형성되어 있는 스키마

가 다르고 한국어 능력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학습자가 목표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심화 활동까지 연계되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플립러닝을 유학생 교과목에 

적용한다면,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유학생에게 학습 동기

를 유발시키는 동시에 교육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플립러닝을 활용한 내용중심한국어 수업 모

형을 설계할 것이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대학에서 일련

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고 일정 수준의 학습 성취도를 충

족시켜 주기 위한 방안이 될 것이다.

II.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 of

The Flipped Learning

‘플립러닝’은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사전에 학습을 진행하

고 본 학습에서 활동중심의 수업을 하는 혼합형 교육환경으로 

정의된다[7]. 이정연(2016)에서는 플립러닝에 대한 여러 연구

들에 대한 정리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8]. 

Jong-Yeon Lee, Sang 

Hoon Park, Hae-Jin 

Kang, Sung-Youl 

Park(2014)

Students can learn the main contents of 

the class during the lesson by video 

through the Internet or in a private 

space, and conduct various activities 

such as discussion, practice, and 

experiment with the teacher or fellow 

students during class.

Bin Choi, Eun Gyung 

Kim(2015)

The learner acquires knowledge and 

information through self-directed 

learning before class. In classroom 

class, it is based on collaborative work 

with co-workers and peer learners.

Table 1. The concept of flip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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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립러닝은 2007년 Bergmann,J와 Sams,A에 의해 최초로 

도입된 교육 방법으로 비디오로 녹화된 강의 내용을 학습자들

이 숙제로써 미리 학습한 뒤, 교실에서 비디오로 학습한 내용을 

적용한 복잡한 과제 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존 전통적인 수업에서는 교실에서 교수자의 강의를 통해 

새로운 내용을 학습하고 연습이나 활동, 실험 등을 한 뒤, 집에

서 학습자들이 배운 내용을 응용한 숙제를 하게 된다. 이런 수

업 방식은 교수자의 강의와 학습자들의 학습 활동이 함께 이루

어지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참여하는 연습이나 활동 등을 위한 

시간이 상당한 제한을 받는다. 반면에 플립러닝 수업에서는 집

에서 교수자의 강의를 숙제로써 미리 학습하므로 교실 수업에

서는 연습이나 활동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할애하고, 기존 전통

적인 수업에서 숙제로 했던 심화 적용까지 교실 수업에서 모두 

끝낼 수 있게 된다. 

이를 그림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9].

Fig. 1.The difference between lecture and flip learning 

system in cognitive classification (Honeycutt, 2014)

즉, 플립러닝의 특징은 교수 중심의 수업이 아닌 학습자 중

심의 수업으로 기존 방식의 수업보다 더욱 다양하고 활발한 활

동이 이루어진다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교사와 학습자, 학습자

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도 활발히 나타난다는 것이 특징이며, 

학습자 스스로 사전 학습을 통해 기억과 이해가 이루어지고, 다

음 단계인 교실에서의 수업을 통해 응용과 분석, 나아가 평가와 

창조까지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능동적이 자세로 학습을 하는데 

목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플립러닝 수업은 ‘수업 전(Pre-class)’, ‘수업 중(In-class)’, 

‘수업 후(After-class)’의 단계로 구성된다. ‘수업 전’ 단계는 교

실 밖에서 이루어지며, 교수자에 의해 제공된 수업 자료를 통해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사전 학습을 하는 단계이다. 주로 교과 내

용의 강의가 담긴 비디오나 프레젠테이션, 학습용 애플리케이

션을 통해 학습하게 된다. 이때 학습자는 자기 주도적으로 요약

노트를 작성하거나 학습 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질문들을 수

집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는 자신들의 학습에 필요한 구체적

인 질문들을 지닐 수 있고, 교수자는 해당 교과를 학습할 때 학

습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요구가 무엇인지 예상할 수 있게 

된다. 다음 ‘수업 중’에서는 교실 안에서 운영되는 학습 단계이

다. 교수자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환경을 제공해 주고, 학습자

들은 교수자의 가이드에 따라 또는 독립적으로 그들이 배울 것

으로 기대되는 기술을 실행해 볼 수 있는 연습 활동, 과제, 프로

젝트, 실험 등을 하게 된다. 이때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피드백

이나 미니 강의(mini-lectures)를 제공함으로써 과정을 안내해 

준다. 또한 ‘수업 중’ 단계에는 활동 준비(Warm-up activity)와 

사전에 시청한 강의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포함된다. 마

지막으로 ‘수업 후’ 단계는 교실 밖에서도 학습자들이 수업 중 

받은 명확한 설명과 피드백을 받은 후에 꾸준히 자신의 지식 

기술을 심화·적용해 나가는 단계이다. 교수자는 꾸준히 학습자

들에게 추가 설명이나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어, 그를 통해 

학습자들은 보다 더 수준 높은 과제물을 완성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이는 전통적인 교실에서 학습자들이 과제를 한 

후에 피드백을 받고, 피드백 이전의 과제물에 대하여 평가를 받

게 되는 것과 비교된다.

III. The Necessity of The Content-Based

Korean And The Flipped Learning

국내 대학들은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유학생 유치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경쟁적으로 정책을 구상

하고 각종 혜택을 제공하며 많은 유학생을 수용하려고 노력한

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대학의 교육 내용도 이문화권인 유학생

들에게 한국적 의사소통이 바탕이 되는 문화적 맥락을 알려주

고 다양한 의사소통 및 교양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주

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를 통해 유학생은 기초 교양능

력의 수준을 높여 나갈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대개 유학

생들의 한국어 능력이 구어 중심으로 발달한 탓에 대학교의 고

등 교육을 수학하기 위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한국문화, 학술, 교양 능력과 그에 대한 이해도가 결여되어 있

으며, 에세이 및 보고서 등의 글의 완성도가 미흡하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언어적 측면에서만 교육시킬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

이 습득해야할 내용적 측면을 중심으로 구성된 교수방식이 필

요한데, 이에 적합한 교수 방안으로 내용중심 언어교수법을 제

안할 수 있다. Brown(2001)에서도 학문 목적 영어를 광범위하

게 적용하는 개념으로 실자료나 정보에 기반을 둔 내용중심교

육을 제시하였다[10]. 

내용중심 교수법은 1986년 Mohan과 Willetts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으며, 이 언어 교수법은 언어 발달을 위한 도구로서 

‘내용’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언어 요소를 명시적으로 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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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내용 이해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언어가 학습되는 것이다. 내용 중심 접근의 시각에서 본다면 효

과적인 언어 교수는 모든 교과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고 본다. 따라서 내용중심의 언어 수업은 수업 목표에 따라 사

회, 역사, 정치, 문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상호작용

하는 학습자 집단 수업에서 효율적이다. 더불어 한국어 능력뿐

만 아니라 한국적 상식과 교양 지식을 함양할 수 있다. 즉, 내용

중심 교수법은 목표어로 구성된 자료에서 정보를 습득하는 데

에 초점을 맞추되, 이 자료가 언어 사용적 측면에서 유의미한 

맥락 하에 나타나도록 구조화되어 학습자에게 제시되었을 때 

정보 습득과 언어 학습이 동시에 성공적으로 도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심혜령, 2015)[11]. 

이 같은 내용중심 언어 교수법에 의한 교육 과정은 교과교육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진정한 언어와 텍스트를 사용하며, 특정 

학습자 그룹의 요구에 적합해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다[12]. 

내용중심 교수법 교육과정의 기본 구성은 언어적 형태나 기능, 

기술보다는 교과내용에서 이루어지며 이때 언어적 의사소통 능

력은 수학, 과학, 경제, 문화, 비즈니스, 역사 등과 같은 특정 주

제에 대해 학습하는 과정에서 습득된다. 그리고 이때 사용되는 

비디오, 오디오, 시각 도구와 같은 텍스트 자료는 원어민용으로 

제작된 것에서 선택되어야 하며, 학습 활동은 의미 있는 메시지 

전달과 이해, 그리고 실제적인 언어 사용을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마지막으로 교과내용 학습과 활동은 학습자의 언어적, 인

지적, 정서적인 요구에 상응해야 함은 물론 그들의 전문적인 요

구와 개인적 흥미에도 적합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국내 대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내용중심 교수법을 기반으로 대학 강의가 이루어질 때는 유의

미한 활동까지 이어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실제 국내 대학

교에서 수학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학습자마다 한

국어 능력의 편차가 크고, 특정 교과 내용에 대한 스키마 역시 

개개인이, 또는 국적별로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에 적

합한 교과 내용을 정해진 강의 시간 안에 학습하고 학습 활동

까지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다보니 학습자들은 교과 내

용을 따라가는 데에 급급하고 노출된 언어적 형태나 기능을 습

득하고 실제적 언어 사용을 위한 활동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하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방안으로 플립러닝 수업이 

적합하다고 본다. 내용중심 한국어 수업에 플립러닝의 수업을 

적용하게 되면 학습자는 교과내용을 각자 집에서 비디오나 시

각 자료들을 통해 학습하고, 개개인이 자신에게 부족한 내용 지

식이나 언어적 요소를 스스로 찾아 여유롭게 보충할 수 있게 

된다. 즉, 내용 이해와 언어 이해에 대한 요구를 학습자가 직접 

맞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

실 수업에서는 실제 언어 사용을 활용한 교과 학습 활동에 집

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플립

러닝을 활용한 내용중심한국어 수업 모형을 설계하고자 한다.

Ⅳ. Criteria and Principles of

Content-Based Korean Instruction

Model Using The Flipped Learning

내용중심한국어 플립러닝 수업 모형을 제시하기 전에 선행

되어야 할 것은 수업 구성의 기준 및 원리가 될 것이다. 김혜영

(2011)에 따르면 Stoller & Grabe (1997)에서는 내용기반으

로 한 교과과정을 개발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으로 6T의 지침

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13].

첫 번째는 T는 테마 (Themes)의 선정과 여러 테마들 사이

의 순서의 결정이다. 주제는 각 단원을 총괄하는 중심 주제로서 

학습자들의 요구, 관심, 학습 목표, 프로그램의 기대, 교사의 능

력 등을 고려하여 선택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T는 텍스트 (Texts)의 선정이다. 텍스트는 테마

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글 뿐 아니라 비디오나 오디오 등의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세 번째는 T는 소주제 (Topics)의 선택이다. 소(小)주제는 

중심 테마를 구성하는 하부 내용 요소들인데 일례로 세대차이

가 중심 테마라면 소(小)주제로 기성세대와 신세대, 고교입시 

세대와 평준화 세대, 386세대와 실크세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소(小)주제는 확보된 텍스트에서 추출이 가능하다. 

네 번째는 T는 연결고리 (Threads)의 발견이다. 연결고리는 

중심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짓지 않고서도 소(小)주제들끼리 

서로 맺어줄 수 있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내용 또는 언어 사용 

상의 공통점 또는 일치점이다. 연결 고리를 잘 이용하면 자연스

럽게 중요 내용이나 언어형태를 반복 학습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과제 (Tasks)의 설계이다. 과제는 텍스트를 중

심으로 교수 목표를 실현하며 의미와 목적이 분명한 학습·교수 

활동으로 자주 반복되는 간단한 과제로부터 수업의 학습 내용

을 종합하는 복잡한 기말과제까지 다양한 유형이 있다.  

여섯 번째는 T는 주제와 주제 사이, 과제와 과제 사이의 이

행 (Transitions)의 명시화이다. 한 주제나 과제에서 그 다음으

로 넘어가는 것이 비약이 되지 않도록 새로운 주제 또는 과제

에 대한 준비를 시키는 활동이다.

이상의 내용에 기반으로 수업의 구성 원리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내용중심교수법을 활용한 교수는 주제 내용에 대한 학

습자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학습자의 표현 차원에서 구성되어

야 한다. 예를 들어 외국인 전용 ‘시사한국어’라는 교과목의 내

용에 대한 이해는 학습자가 뉴스, 신문 기사, 칼럼 등 다양한 매

체와 텍스트에서 제시되는 내용을 토대로 한국의 사회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

로 표현 교육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다. 표현은 발표, 쓰기, 

토론으로 이루어진다. 발표는 뉴스나 다큐멘터리 등을 통한 이

해 교육은 동시에 발표 능력을 키우는 표현 교육으로 발전시키

는 것이 가능하다. 쓰기 능력의 경우 신문 기사나 칼럼, 사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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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논술적이거나 설명적인 글을 구성하는 틀을 익힐 수 

있다. 이것들은 곧 리포트, 논문 및 시험 등과 연관된다. 마지막

으로 토론의 경우는 찬반의견이나 가치의 유무 등 쟁점이 되는 

시사를 여러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해한 후에 자신의 의견을 표

현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학습의 목표는 내용적 목표와 언어적 목표를 동시에 

가져야 한다. 즉 수업 중 제시되는 시사적 주제를 학습하고 이

해할 수 있는 내용적 목표와 이를 이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습득되어야 할 언어적 목표를 동시에 갖는다. 단순히 

텍스트를 듣거나 읽어서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

니라 탐색하고 재구조하는 과정을 거쳐 발표 시 요구되는 특유

의 표현을 선별적으로 익히고 리포트 작성에서 요구되는 설명

문이나 논설문의 구조를 익히게 된다. 

따라서 학습자는 텍스트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

럽게 형식화된 글의 구조를 인식할 수 있으며, 다양한 담화, 표

지, 문법, 어휘 등을 숙지 할 수 있다. 공기관계에 놓인 문법 및 

표현을 알 수 있게 된다. 

이상의 원리를 정리하면 아래의 그림 2와 같으며, 내용중심 

한국어 수업의 구성 원리이다.

Fig. 2. Principle of composition in content-based 

Korean class 

내용중심의 한국어 수업 목표는 크게 내용적 목표와 언어적 

목표를 지닌다. 내용적 목표의 달성은 내용의 이해와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학습자의 표현으로 이루어진다. 내용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어가 습득되고, 다시 이를 

사용하여 이해하고 표현함으로써 언어적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

다. 이때 수업의 모형은 원리에 따라 이해 차원의 수업과 표현 

차원의 수업으로 구성된다. 외국인 전용 ‘시사한국어’라는 과목

으로 예를 들면, 이해 차원의 수업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

여 교수자가 강의를 하며 텍스트 자료는 뉴스, 신문 기사, 칼럼 

등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표현 차원의 수업에

서는 시사 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사용

하여 의견을 표현하도록 하며 주제에 따라서 토론하기, 발표하

기, 에세이쓰기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원리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플립러닝을 활용한 내용중심한국어 수업 모

형을 설계할 수 있다.

Ⅴ. Designing the Content-Based

Korean Instruction Model Using The

Flipped Learning

플립러닝을 활용한 내용중심한국어 수업 모형을 살펴보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학습 단계와 학습 환경, 학습내

용, 학습목표로 구분하고 있다. 

학습단계는 수업의 과정 즉, 단계를 말하는 것이며, 학습 환

경은 학습자가 공부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학습 내용은 

수업 전, 중, 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학습 방법과 내용 및 활동 

등을 보여주고 있으며, 학습 목표는 학습 단계별로 학습자에게 

목표가 되어야 하는 습득, 사용, 확장으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다.

플립러닝을 활용한 내용중심 한국어의 수업 모형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Fig. 3. The instruction model of the content based Korean 

flipped learning

수업 전 학습을 통해 기억, 이해가 이루어지게 하고 본 수업

의 활동을 통해 습득과 응용, 분석이 이루어지며 나아가 평가와 

창조의 단계까지 나가도록 학습자들을 지도하는 데에 그 목표

가 있다고 볼 수 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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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수업 전’ 단계는 학습자가 교사로부터 제공된 동영상 

및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온라인 수업을 학습하

는 단계를 말한다. 수업 형태는 온라인이기 때문에 교실 환경이 

아닌 학습자가 온라인 수업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때의 수업은 해당하는 주제에 대한 내용의 이해 및 

언어 수업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학습자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 언어와 내용적인 부분을 습득하게 될 것이다. ‘수업 전’ 단계

의 목표는 수업 전체 내용의 50% 이해가 목표인데, 이때 그 목표

는 언어적인 이해가 50%, 내용적인 이해가 50%로 구분된다.

두 번째, ‘수업 중’ 단계는 학습자와 교사가 직접 만나 상호작용

을 할 수 있는 교실 수업이다.  교실 수업은 ‘도입-제시-전개-마

무리’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입 단계에서는 ‘수업 전’ 단계에

서 이해했던 온라인 강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간단한 퀴즈나 복습

을 할 수 있다. ‘제시’ 단계에서는 해당 차시에 이루어질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며,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도한다. ‘전개’ 단

계에서 본격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활동은 ‘학습자가 처

한 환경, 학습자의 역할, 동료학습자의 역할, 수업의 목표’를 담고 

있는 활동이어야 한다. 또한 활동이 이루어질 때 교사는 학습자가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료학습자와의 상호작용, 

수업 목표로의 도달 등을 잘 살피어 전체 활동을 아우르고 조력자

의 역할을 해야 한다. ‘수업 중’ 단계에서 학습 목표는 학습자가 

활동을 하면서 ‘수업 전’ 단계에서 학습한 언어와 내용 이해를 바

탕으로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수업 후’ 단계는 교실 수업이 끝난 후에 교사가 학

습자에게 과제를 부여하여 활동하거나 학습자 스스로 학습한 

내용을 확장해 나가는 단계이다. 교사에게 과제를 받은 학습자

는 수업 대한 내용을 보충 및 확인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나

아가 앞서 배운 이론, 언어, 활동 등이 바탕이 되어 학습 내용에 

대한 심화, 창의, 융합 등 다양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학습자는 이를 통해 ‘수업 전- 수업 중’ 단계에서 학습한 내용

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창의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수업 모형을 실제 외국인 유학생 교과목에 적용

한다면 언어 활용뿐만 아니라 지식 내용 학습까지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것이다. 나아가 학습 단계별 목표가 되는 학습의 이

해,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학습자 스스로 창의적 확

장까지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하여 보다 능동적인 학습자 주도의 

수업이 진행될 것이다. 이때 교사는 수업 전반을 이끌 수 있는 

조력자의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플립러닝을 활용한 

내용중심한국어 수업 모형은 기존 유학생들이 학업 수행에 어

려움을 느끼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 방안이 되며, 학습자의 

흥미도와 교육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Ⅵ. Conclusions

본고에서는 최근 국내 대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전공이

나 교양 지식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유학생이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스키마나 한국어 능력의 편차로 인해 목표 내용을 이해하

고 활동까지 연계되는 과정에 미흡함이 있음을 문제제기 하였

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학생이 수강해야 하는 

교과목에 플립러닝 적용을 제안하였으며, 동시에 언어와 내용

을 이해해야 하는 학습 상황을 고려하여 플립러닝을 활용한 내

용중심한국어 수업 모형을 설계한 후 제시하였다. 

플립러닝은 단순한 예습을 넘어서 교육 전-중-후 모두를 관

장하는 역할을 한다. 플립러닝을 활용한 교육 방안을 실제 내용

중심한국어 수업에서 적용한다면 학습자는 교육 내용을 선점하

며 수업 전반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고, 학습자에게 학습 동기를 

유발시키는 동시에 교육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나아

가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대학에서 일련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고 일정 수준의 학습 성취도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

이다. 이를 통해 교수 중심의 수업과 강의식 수업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학습자 주도적 선도 교육 모델이 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수업에서 적용한 사례 연구가 아닌 문제점에 대한 

방안으로 수업 모형을 제시하는데 그쳤다는 점이 한계가 될 수 

있다. 이 연구를 토대로 국내 외국인 유학생 교과목에서 플립러

닝을 활용한 내용중심한국어 수업을 적용한 사례 연구가 이루

어진다면 보다 실제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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